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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(양문석) 징계안

주 문

국회의원(양문석)을 「국회법」 제155조제9호 및 제155조제16호에

따라 징계한다.

징계사유

가. 「국회법」제25조(품위유지의 의무)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품위를

유지하여야 하며, 동법 제146조(모욕 등 발언의 금지)에는 국회의원

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

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. 또한 동법

제155조(징계)에 따르면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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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

였을 때와 「국회의원윤리강령」이나 「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」을

위반하였을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

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.

나.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2024년 10월 10일 국가유산청

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중 영부인이 참석한 무

형문화재 참석 간담회 관련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도중 "

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승판서 앞에서처럼 공짜 공연을 시키느냐.

이분들이 기생인가"라며 "(청와대를) 기생집을 만들어 놨나" 발언하

였음. 이러한 발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발

언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악인들을 기생

으로 폄훼한 모욕적인 발언임.

다. 이에 국회의원 양문석은 「국회법」 제25조(품위유지의 의무) 및

제146조(모욕 등 발언의 금지), 「국회의원윤리강령」제1호, 「국회

의원윤리실천규범」 제2조(품위유지)를 현저하게 위반하고, 국회의

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

켰으므로, 「국회법」 제155조제9호와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

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.


